
                             새벽에 부르는 이름

                                                           출 1:1~14

출애굽기는 히브리어로 ‘이름들’(쉐몰)이다. 야곱의 아들들은 번성한 이름으로 출애굽 한

다. 또한 주의 이름을 묻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름을 계시하셨다.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을 가지고 성소에 들어갔듯이, 새벽마다 이름을 부르며 기

도하자.

새로운 체제

이집트에 내려간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나온다. 이 구절은 창

세기 46장 8절을 그대로 반복한 것인데, 출애굽기가 창세기와 연결되어 있음을 암시하고 있

다. 

이집트에 있는 요셉까지 합친 야곱의 모든 자녀들은 일흔 명이었다. 

사도행전 7장 14절에는 칠십인역을 따라서 일흔 다섯 명이라고 했는데, 이는 이집트에 있는 

요셉의 아들과 손자를 합한 숫자이다.

야곱의 아들들은 많은 자녀를 낳았고, 번성하여 수가 늘어났으며, 따라서 세력도 커져 마침

내 그 땅에 가득 퍼졌다(1:7). 

이는 창세기 1장 28절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 말씀의 성취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계약이 성취된 것이다(창 17:1-8,26:1-5,28:13-15). 

그러나 그들은 땅을 정복하지 못했다. 오히려 약속의 땅을 잃어버렸다. 땅 없이 남의 땅에

서 번성하는 꼴이 되었으니 당연히 심한 텃세를 받아야만 했다.

이스라엘의 과제는 남의 땅에서 떠나 자신들의 땅을 찾는 것이었다. 

요셉은 칠 년 흉년의 때를 미리 대비하여 이집트를 멸망에서 건져낸 인물이었다. 

이스라엘 백성은 요셉 덕분에 나일 강 삼각주 지역의 노른자위 땅인 고센 땅에서 특혜를 누

릴 수 있었다. 그러나 애굽은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의 통치 하에 있었다.

새로운 왕조로 바뀌어 옛 체제는 몰락하고 새 체제가 이집트를 통치하게 되었던 것이다. 

구체제 아래서 특혜를 누리던 이스라엘 백성은 바뀐 체제 아래서 핍박받는 상황에 처하였

다. 

새로운 왕은 숫자도 많고 힘도 센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한다. “이 백성, 곧 이스라엘 자

손이 수도 많고 힘도 강하다”고 한다.

혹독한 압제

옛 정책이 바뀌고 새 정책이 등장했다. 

요셉의 공로를 인정하여 이집트 노른자위 땅인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살게 했던 정

책은 옛날 정책에 불과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출범하여, 이스라엘인들을 신중하게 대처하기 시작하였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들의 수가 늘어나고 힘이 더욱 세질 것과 전쟁이 발발하면 적과 연

합하여 이집트를 치고 떠날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억압을 받을수록 그 수가 더욱 불어나고 자손이 번성하였다. 



그러나 노예로 전락하고 말았다. 

그들에게는 일의 보람도 자율성도 없었고, 불리한 노동 조건 아래서 압제를 받으며 시달릴 

뿐이었다. 애굽의 본토민보다 불리한 노동 조건 아래서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는 건설의 역

군들로 전락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번성하자 더욱 혹독한 압제가 가해지고 따라서 그들은 새 탈출구를 

찾게 된다. 핍박받을수록 번성하고 강해지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복된 이름들이다. 

막다른 골목에서 인간의 방법 아닌 제 3의 방법, 곧 하나님의 간섭이 함께하신다.


